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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growing concern on social problems associated with depression of low-income elderly 

people who live alone has intensified the need of research and social intervention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depression of low-income elderly people live alone. A total of 300 low-income elderly 

people who live alone completed the questionnaire including scales of loneliness,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and SPSS 22.0 was us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loneliness and social support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depression of low-income 

elderly people who live alone.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was found to be 

significa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depression of low-income elderly people 

who live alone. Based on the results, several practical suggestions to decrease loneliness and 

to increase social support were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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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저소득 독거노인의 우울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고독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300명

을 대상으로 고독감 척도, 우울 척도,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활용하여 통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저소득 독거노인의 고독감과 사회적 지지는 우울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사회적 지지는 고독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 독거노인의 우울감과 고독감을 낮추고 사회적 지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실천적 방안으로 관계 형성 서비스, 공동주택 사업, 가족상담, 서비스 제공자 역량 강화, 공동체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자조모임 강화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우울, 고독감, 사회적 지지, 저소득 독거노인, 조절효과

Ⅰ. 서론

통계청(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 독거노인가구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2023년에는 총 가구의 10.0%

에 이를 정도로 독거노인가구의 증가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독거노인은 혈연관계

가 전혀 없는 노인을 의미하기보다 현재 어떤 가족 및 친인척과도 함께 살지 않고, 부양자 없이 혼자

생활하는 노인을 폭넓게 아우르는 개념이다(Ko & Cho, 2013; Yu & Park, 2003). 『2011년 노인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독거노인가구의 특성은 여성, 저소득, 저학력 인구의 비중이 높았고(Korea

Health Statistic, 2011), 이들의 우울 유병율은 동거인이 있는 노인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Shin,

et. al., 2005). 우울은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요인이므로(Cho & Han, 2014) 혼자 사는 노인의

우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독거노인의 우울과 관련한 요인으로 성별, 연령, 학력 수준, 배우자 유무, 경제적

수준 등과 함께 사회적 지지, 건강 요인, 사회적 차별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마다 요인별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적 수준 요인이 유일하게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Kim,

2012; Kim, 2014; Kim & Han, 2015; Son, et. al., 2015; Yi, et. al., 2014). 즉 노인의 소득 감소는 노

인의 사회관계망 축소를 가져오고(Kwon, et. al., 2011), 이는 저소득 독거노인의 고립을 심화시켜 높

은 수준의 우울을 발생시키게 된다(Kim, 2010).

고립된 독거노인이 느끼는 고독감은 관계망의 상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반적 고독감과 달리 만성

적인 특성을 보인다(Hur, 2011). 독거노인의 고독감은 우울을 야기하며, 자살생각의 선행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Van Orden, et. al., 2013)에서 고독감과 우울의 관계를 완충할 요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

고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거가족이 있는 노인에 비해 독거노인은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하여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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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Yi, et. al., 2014; Yu & Park, 2003). 이들은 사회적 고립감을 만성적으로 경험하며, 심리적 불안감

과 외로움을 높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Kim, 2010; Yi, et. al., 2014). 사회적 지지는 노인가구의 경제적

수준과 우울의 관계(Kim & Han, 2015; Kim & Pyo, 2008; Yoon, et. al., 2015), 노인의 건강상태와 우

울의 관계(Yoon & Koo, 2009), 우울증과 자살충동의 관계(Cho & Han, 2014)에서 완충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독거노인의 고독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완충의 역할을 하는 조절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저소득 독거노인은 우울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요인들을 동시

에 갖고 있는 존재로 다양한 노인집단 중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

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취약한 계층인 저소득 독거노인의 고독감과 우울에 대한 연구는 아직

까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저소득 독거노인의 고독감과 사회적 지지는 우울의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저소득 독거노인의 고독감과 우울의 관계는 사회적 지지에 의해 조절되는가?

Ⅱ. 이론적 배경

노년기는 노화로 인한 건강상태의 변화 및 활동의 제약, 역할 변화와 사회적 지위의 상실, 가족과의

갈등, 배우자 혹은 친구와의 사별 등으로 상당히 많은 부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주어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Fees, et.

al., 1999; Kim, et. al., 1998; Park, et. al., 1998). 일반적으로 DSM-Ⅴ에서는 우울하고 슬픈 기분이 지

속되는 것을 우울이라 정의하는데, Kee(1996)는 노인의 우울은 젊은 사람들의 우울과는 다르므로 노

인의 우울을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많은 연구자들이 노년기의 우울을 성별, 연령, 학력 수준, 배우자 유무, 자녀와의 관계, 주관적 건강

상태 등의 요인과 관련지어 연구하였다. 그 결과 여성노인일수록(Jung & Koo, 2011; Kang, 2011;

Yoon, et. al., 2015), 연령이 높을수록(Kim, 2012; Kim & Han, 2015; Son, et. al., 2015), 학력수준이

높을수록(Kang, 2011; Kim & Han, 2015), 배우자가 있는 노인일수록(Jung & Koo, 2011; Son, et. al.,

2015), 자녀와의 관계에 갈등이 적거나 지지적일수록(Jang & Kim, 2014; Kim, 2012; Yoon & Koo,

2009; Yoon, et. al., 2015) 노인의 우울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결과에서는

성별(Kim, 2012; Lee & Kim, 2012; Song, et. al., 2010), 연령(Kim, 2014; Song, et. al., 2010), 학력 수

준(Kim, 2014; Kim & Choi, 2011; Song, et. al., 2010), 배우자 유무(Kim, 2014; Song, et. al., 2010)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마다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소 상이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한 것은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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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요인이었다(Kang, 2011; Kang & Park, 2012; Kim 2009; Kim, 2012; Kim, 2014; Kim & Han,

2015; Ko & Lee, 2012; Son, et. al., 2015; Yi, et. al., 2014). 경제적 수준과 우울은 부적 연관성을 나

타냈으며,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주관적 건강상태도 경제적 수준과 같이 부적 연관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Ko & Cho, 2013). 경제적 어려움은 노인들의 관계를 단절시켜 노인의 사회관계망 축소

로 이어지고 있었다(Kwon, et. al., 2011). 경제수준이 낮은 노인일수록 부정적 자기개념을 느끼거나,

의료접근성의 저하로 질병발생 위험이 높아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이다(Kim & Pyo, 2008; Lee & Lee, 2010). 저소득 노인의 우울 유병율이 지역사회 거주노인

의 우울 유병율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는 사실(Blay, et. al., 2011; Shin, et. al., 2005)은 저소득 노인의

우울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라 하겠다.

노인이 사회관계망 축소로 다양한 체계 중 일정기간동안 밀접한 관계를 맺는 대상이나 역할의 상실

을 경험함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정서를 고독감이라 하는데(Cha, 2008), 이는 노인의 복지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Kim, 2012). 노인의 고독감은 환경 및 자신의 상황 변화로 생긴 관계의 상실에서 비롯되

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으로 대부분 만성적인 특징을 보인다(Hur, 2011).

노인의 고독감은 노인의 자살생각 혹은 자살행동의 선행요인이 될 수 있으며(Van Orden, et. al.,

2013), 특히 노인의 동거가족 여부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은 주목해 보아야

할 결과이다(DeJong et al., 2010). 저소득 독거노인은 다른 노인집단에 비해 더욱 취약한 집단으로,

이들이 느끼는 고립감의 수준은 다른 노인집단에 비해 더 높았고, 자살생각이나 우울 등 부정적 측면

으로 이어지고 있었다(Kim, 2012; Kwon, et. al., 2012; Yi, et. al., 2014).

노인의 우울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사회적 지지 요인이다. 사회적 지지는

노인이 사회적 관계망에서 상호작용하며 얻는 평가나 소속감을 포함하는 것으로(Im, 2012), 사회적 지

지의 긍정적 효과는 직접효과와 완충효과로 구분된다. 직접효과는 스트레스 요인과 무관하게 개인의

복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완충효과는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Kim,

2005). 노인들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지할수록 우울 수준이 낮아지고(Kang, 2011), 여성독거 노인들

의 우울감도 사회적 지지의 영향으로 감소했다(Nam & Jung, 2011). 노인가구의 경제적 수준과 우울

의 관계(Kim & Han, 2015; Kim & Pyo, 2008; Yoon, et. al., 2015), 노인의 건강상태와 우울의 관계

(Yoon & Koo, 2009), 남성 독거노인의 우울증과 자살충동의 관계(Cho & Han, 2014)에서 사회적 지

지는 완충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경제적 및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저소득 독거노인의 고독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는 중요한

조절효과를 가질 것으로 판단하였다.

Ⅲ.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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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대상

저소득 독거노인의 우울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현재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을 가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경기도 지역 노인복지시설에 의뢰하여 연구대상자를 1차적으로 표집하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

이 1차로 표집된 대상자를 방문하여 연구에 대한 설명과 자료 수집의 내용, 연구자료의 활용 방법, 연

구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설명한 후 연구참여 동의를 얻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에 참여한 최종적인 연구대상자는 1차적으로 표집된 대상자 중 연구참여에 동의한 저소득 독거노

인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이전에

연구의 목적과 설문 조사의 주요 내용, 설문 조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설

문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참여에 동의한 연구대상자 300

명의 저소득 노인들이 응답한 300부의 설문자료 중 연구 활용에 적합하지 않은 6사례를 제외하고 본

연구에서는 294명의 응답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저소득 독거노인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Lim(2015)의 연구에서 노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한 우울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Yesavage(1986)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번안하여 한국

상황에 맞도록 Kee(1996)가 재구성한 15문항의 단축형 한국판 노인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Korea: GDSSF-K)이다. 우울을 측정하는 문항의 수준은 “예(1)”과 “아니오(2)”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15에서 30점의 분포를 갖는다. 본 척도는 응답의 수준이 낮을

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변수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측

정값이 높을수록 노인의 우울이 높은 것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Lim(2015)의 연구에서 문항의 내

적일치도 Cronbach's α=.87이였고, 본 연구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α=.83으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본 연구의 대상자인 저소득 독거노인의 우울과 관련한 선행연구와 이론을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독립변수 중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주요 변수를 선정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저소득 독거노인의 우울

과 관련한 주요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과 연령, 종교적 특성을 선정되었다. 먼저 성별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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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0), 여자(1)로 구분하여 분석에 투입하였고, 연령은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만나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종교적 특성은 종교 유무로 구분하여 종교가 없는 경우(0)와 종교가 있는 경우(1)로 연구

에 활용하였다.

(2)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상태는 노인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Kim(2009)의 연구에

서 사용된 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도구는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에서 개발하여 활용되고 있는 Health Self Rating Scale(Lawton, et. al., 1982)의 문항 중 2문항으로

응답의 범주는 “매우 나쁘다(1)”에서 “매우 좋다(5)”의 5점 리커트 형태로 구성되었다. 조사도구의 응

답 범주는 최소 2점에서 최대 10점의 범위를 가지며, 응답의 점수가 높은 노인일수록 스스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Kim(2009)의 연구에서는 내적일치도

Cronbach's α=.7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α=.91이었다.

(3) 고독감

저소득 독거노인들이 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체계 중 일정 기간 동안 밀접한 관계를 맺

는 대상이나 역할을 잃어버림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적인 정서적 경험인 고독감의 측정은 Cha(2008)

의 연구에서 활용된 조사도구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 조사도구는 UCLA Loneliness Scale(Rusell,

1996)을 한국적인 상황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도구이다. 문항의 응답수준은 “매우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리커트식 척도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응답의 범위는 최소 10에서 최

대 50점이다.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들이 인식하는 고독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Cha(2008)의 연구

에서는 내적일치도 Cronbach's α=.70～.81이었고, 본 연구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α=.81이었다.

3) 조절변수

저소득 독거노인들이 사회적 관계망에서 체계들과 상호작용 하는 과정 속에서 얻게 되는 다른 체계

들로부터의 평가나 소속감을 포함한 지지를 의미하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Im(2012)의 연구

에서 활용된 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Park(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Scale of Social

Support)로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리커트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응답의 범위는 최소 25점에서 최대 100점의 점수 분포를 갖는다. 응답 점수

가 높을수록 저소득 독거노인들이 사회적 관계망의 체계로부터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음

을 의미하며,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는 Im(201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2～.98이었고, 본 연구에

서는 Cronbach's α=.9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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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방법

저소득 독거노인의 우울이 갖는 주요 특성과 영향 요인으로 제시된 고독감, 완충효과를 갖는 사회

적 지지의 주요 특성들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

였다.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연구에 참여한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연

구의 주요 변수인 우울, 고독감, 사회적 지지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종속

변수인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우울과 독립변인 고독감과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살펴보았으

며, 이 과정 속에서 회귀분석의 전제조건인 변인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소

득 독거노인의 우울에 고독감과 사회적 지지가 갖는 영향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2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변수의 관찰값에서 변수의 평균값을 빼주는 평균중심화

의 방법을 통해 생성된 변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적 분석을 위해서 SPSS 22.0을 활

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 145 49.3

F 149 50.7

Age

65-70 55 18.7

71-75 70 23.8

76-80 84 28.6

81-85 63 21.4

86-90 8 2.7

≥91 14 4.8

M=76.59(SD=5.96)

Religion
No 133 45.2

Yes 161 54.8

Education

Level

No Schooling 63 21.4

Elementary 107 36.4

Middle 52 17.7

High 47 16.0

>University 17 5.8

etc.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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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저소득 독거노인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을 살펴보면 전체 연구대상자 294명 중 남자는 145명(49.3%),

여자는 149명(50.7%)으로 여성이 조금 높기는 하지만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연구참여 저소득 독거노인의 연령 분포에서는 76-80세가 84명(28.6%), 71-75세가 70명

(23.8%), 81-85세가 63명(21.4%), 65-70세가 55명(18.7%)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

으며, 이를 반영하듯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6.59세(SD=5.96)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의 종교적

특성에서는 종교가 있는 경우가 161명(54.8%)으로 종교가 없는 경우 133명(45.2%)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학력에서는 연령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초졸인 경우가 107명

(36.4%), 무학인 경우가 63명(21.4%), 중졸인 경우가 52명(17.7%), 고졸인 경우가 47명(16.0%)으로 나

타났다.

2. 주요 변수들의 특성 및 상관관계

저소득 독거노인의 우울과 영향요인인 주관적인 건강상태, 고독감과 사회적 지지의 특성과 변수간

상관관계는 <Table 2>에 제시되었다. 노인들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건강상태에서는 2초과 3이하가

125명(42.5%), 1초과 2이하인 경우가 93명(31.7%)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고, 노인들이 인

식하는 주관적인 건강상태의 평균은 2.70(SD=.89)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

해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건강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고독감은

평균 2.77(SD=.55)로 고독감 측정도구의 응답범주를 고려하여 볼 때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고독

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사회적 지지는 평균

3.00(SD=.70)으로 측정도구의 응답을 고려하여 볼 때 보통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

로 연구참여자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Table 2> Variables' characteristics and correlation

Categories Subjective Health Status Loneliness Social support Depression

Subjective Health Status 1

Loneliness -.248*** 1

Social support .336*** -.437*** 1

Depression -.623*** .454*** -.496*** 1

M 2.70 2.77 3.00 1.51

SD .89 .55 .70 .26

*p<.05, **p<.01, ***p<.001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저소득 독거노인의 우울은 평균 1.51(SD=.26)로 응답 범주를 고려하여 볼 때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저소득 독거노인의 우울과 고독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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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지지의 관계에서는 저소득 독거노인의 우울에 주관적 건강상태(r=-.623***), 고독감(r=.454***),

사회적 지지(r=-.496***)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우울과의 관계에서 고

독감은 정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와 사회적 지지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

다.

3. 우울의 영향요인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저소득 독거노인의 우울의 영향요인으로 고독감의 영향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독감을 독립변수로, 우울을 종속변수로 설정

하고 사회적 지지를 조절변수로 활용하여 연구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연구모형 분석에 앞서 회귀

분석의 전제조건 중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였으며, 다중공선성 확인을 위해 변수간 상관관계, 공

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을 검토하였다. 주요변수의 상관관계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나치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간의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1단계, 2단계 회귀분석 모형에

서도 공차한계는 .745가 가장 낮은 값으로 관찰되었고, 분산팽창요인은 1.341이 가장 큰 값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저소득 독거노인의 우울의 영향요인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 본 연구의 모형은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연구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다.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depression and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Variables
Model 1 Model 2

B β t B β t
Constant 1.858 12.652*** 1.905 13.232***

Gender .039 .075 1.751 .032 .061 1.470

Age .000 .008 .190 .000 -.007 -.162

Religion -.048 -.092 -2.204* -.040 -.076 -1.866

Subjective Health Status -.137 -.470 -10.620*** -.130 -.445 -10.259***

Loneliness(A) .110 .231 4.993*** .115 .242 5.387***

Social Support(B) -.087 -.236 -5.059*** -.086 -.233 -5.157***

A×B -.120 -.172 -4.295***

F Change 55.002*** 18.447***

F 55.002*** 52.646***

R2 Change .535 .028

R2 .535 .563

*p<.05, **p<.01, ***p<.001

저소득 독거노인의 우울의 영향요인 검증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어진 바와 같다. 먼저 저소득 독거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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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관적 건강상태, 고독감, 사회적 지지를 살펴본 1단계 모형은 전체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55.002, p<.001). 1단계 모형은 저소득 독거노인의 우울 전체

변량 중 53.5%를 설명하고 있었고(R2=.535), 우울을 설명하기 위한 1단계에 투입된 변수 중 인구사회

학적 특성의 변수 중에서는 종교유무(t=-2.204, p<.05)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

립변수인 노인이 인식한 주관적 건강상태(t=-10.620, p<.001), 고독감(t=4.993, p<.001)과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t=-5.059, p<.001) 역시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모형에서

유의미한 변수들의 경우에는 주관적 건강상태(β=-.470), 사회적 지지(β=-.236), 고독감(β=.231), 종교유

무(β=-.092)의 순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가 없는 경우, 주관

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고독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저소득 독거노인의 우울이 높아

짐을 의미한다.

저소득 독거노인의 우울에 대한 고독감의 영향력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2단

계 모형은 전체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형으로 나타났고(F=52.646, p<.001), 고독감과 사회적 지

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함으로 인해 우울의 변량 중 2.8%를 추가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여 저소득

독거노인의 우울 전체 변량 중 56.3%를 설명하고 있었다(F Change=18.447, p<.001, R2 Change=.028,

R2=.563). 2단계 모형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t=-10.259, p<.001), 고독감(t=5.387, p<.001), 사회적 지지

(t=-5.157, p<.001), 고독감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t=-4.295, p<.001)이 저소득 독거노인의 우울

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에 기반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를 종합적으

로 살펴볼 때 고독감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모형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냄으로 조절

변수인 사회적 지지는 저소득 독거노인의 고독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

로 판단하였다.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는 직접적으로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사

회적 지지는 유사조절변수로 판단하여 볼 수 있다. 즉 사회적 지지는 저소득 독거노인의 우울에 직접

적인 영향을 주며, 저소득 독거노인이 같은 고독감을 경험하더라도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경우 우울을

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Ⅴ.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저소득 독거노인은 다른 인구집단과 비교해 볼 때, 가족관계․사회적 관계․경제적으로 가장 열악

한 위치에 놓여 있다.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저소득 독거노인들은 우울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

하게 되고, 이는 다시 노인자살이나 고독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로 연결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근

거로 본 연구는 저소득 독거노인들에게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고독의 문제가 우울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두 요인 사이에서 사회적 지지가 완충 역할을 담당하는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연

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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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저소득 독거노인의 고독감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Kim, 2012; Kwon, et. al., 2012; Yi, et. al., 2014)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저소득 독거노인의 고독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우울을 경감시키고, 이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들의 예방을 위해 이들이 느끼는 고독감

감소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강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 체계를

활용하여 저소득 독거노인들에게 관계 형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노인 말벗 서비스, 노노케어(老老care), 결연사업 등의 서비스 강화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생활공간상의 문제와 여기서 파생되는 관계단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

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룸형 공동주택 사업의 활성화도 저소득 독거노인의 고독감을 완화하는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공동생활가정에 비해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보장하면서 상호간

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 제공, 지역 내에서의 정착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을 통한 서비스

지원을 연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저소득 독거노인의 고독감을 완화하는 대안으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고독감을 완화에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는 가족들과의 관계 증

진을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상당수의 저소득 독거노인들이 자녀를 포함하여 형

제, 친인척 등의 가족 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거하지는 않더라도 이들 체계가 노인의 고독감을 완

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기관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상담

소 연계를 통해 가족 갈등이 있는 경우 가족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과 성인자녀를 포함

한 가족관계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검증하

고자 한 것과 같이 저소득 독거노인의 고독감과 우울의 관계 속에서 완충 작용을 하는 조절변수의 역

할을 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여타 노인의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문제에 완충작용을 하는 조

절변수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제시한 선행연구의 결과(Kang, 2011; Kim, 2005; Kim & Han, 2015;

Kim & Pyo, 2008; Yoon & Koo, 2009)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사회적인 관계가 축소되고, 경제적인 특성과 건강상의 변화 등으로 인해 사회활동의 기회와 여력이

점차 감소하는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가 우울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동

시에 고독감과 우울의 정적 상관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자원의 부족은 저소득 독거노인이 더욱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는 악순환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 지지는 그 자체로 우울을

낮추는 요소임과 동시에 고독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그 중요성을

갖는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다른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더욱 중요하며, 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저소득 독거노인과 주요하게 관계를 맺는 체계들이 사회적 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저소득 독거노인들은 사회복지 전문가 체계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기관의 사례 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이용으로 사회복지 전문가들과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전문가와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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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복지 급여나 단순한 서비스의 제공의 수준을 넘어서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전문가

들이 저소득 독거노인과 충분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 확충과 관계 형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저소득 독거노인들이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중심의 공동체성 향상을 위한 지역조직화사업 강화와 여가 활동 및 사회적 역

할 제공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비슷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들이 상호간에 지지체계를 형성하고, 정서적 지지의 차원으로 넘어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자조모임의 구축과 강화가 필요하다.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자조모임

은 노인 상호간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일방적인 서비스의 수혜가 아닌 상호간의 지지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부족한 사회적 지지체계의 증진과 노인의 자존감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저소득 독거노인의 고독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 본 연구의 한

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 연구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대상자인 저소득 독거노

인의 어려움과 이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연구 수행에서 일반화의 가능성

을 높이기 위한 형태로 연구대상자를 수집하고 연구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하지만 본 연구는

지역 및 대상자 선정에 있어 일반화의 가능성이 높은 확률표집 방법을 활용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설문조사 대상자들의 특성상 저소득 독거노인의 우울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연구모형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저소득 독거노인

의 고독감, 우울, 사회적 지지에 대한 후속 연구에서는 고령자 패널이나 복지패널과 같은 전국적인 패

널 자료에 관련 변인의 추가 또는 전국적인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일반화의 가능성이

높은 형태의 자료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소득 독거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체계들과 변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저소득 독거노

인의 우울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저소득 독거노인의 우울을 낮

추기 위한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삶이

보다 향상되는 방안들이 모색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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